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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두번째 주 그룹큐티나눔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될 때

데살로니가후서 3:1-18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찬송 367장)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교회 안팎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악인들의 부당
한 공격을 받았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핑계로 게으르고 무절제하게 사는 구성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복음 전파와 선한 삶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
도인의 저력은 어려움을 이겨 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속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을 향한 확신과 바람을 고백합니다(1-5절).
1)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까?(2절)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바울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 지칭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리를 
선동해서 복음을 못 전하도록 했던 유대인들(행 17:5)을 염두에 둔 것 같다. 꼭 유대인이어서 문제가 된 것
이 아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훼방하는 이들에게서 벗어나길 바라는 전도자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된다. 

2)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바랍니까?(5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고, 예수님의 인내를 닮기 바란다. 사랑과 인내는 매우 추상
적이지만 이어지는 6-15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선명해진다. 

나눔 1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항상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
나거나 고통스러운 현실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
랑과 인내로 고난의 시간을 이겨 낸 적이 있다면 서로 나눠 봅시다.

2.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게으름’의 문제를 다룹니다(6-18절).
1) 바울은 게으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권합니까? (6, 14-15절)
 ① 6, 14절: “멀리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② 15절: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권고 사항은 섬세하다.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하지 않게 행동하는 이들에 대해
서는 기본적으로 멀리하라고 명령한다.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말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게으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바울의 의도는 게으른 형제가 스스로 부끄럼을 느끼고 
그런 습관을 버리도록 주변에 있는 이들이 신경을 쓰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권고 사항은 매우 까
다롭다. 이런 형제를 돕는다는 것은 보통의 사랑과 인내심으로는 하기 어렵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
스도의 인내를 닮으라던 말은 이곳에서 빛을 발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죄는 싫어하시되 우리를 미워
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게으른 형제를 대하는 우리는 그의 잘못된 습관은 싫어하되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
는 안 된다. 비록 우리의 권면을 잘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되 인
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어려움을 이겨 내는 인내심과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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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지켜볼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2)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울은 본을 보이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써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다.
바울은 스스로 일하여 생계를 꾸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아마 데살로니가에 있는 게으른 습관을 지닌 이들
이 큰 문젯거리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본을 보여야 했고, 바울 스스로가 모델이 되기로 했다. 

3) 바울이 ‘도무지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12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바울은 누구도 형제 사랑을 악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바울도 스스로 일을 하여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
으려 했다. 과연 바울을 사랑하고 돕는 사람이 없었을까? 아니다. 바울을 돕는 다른 교회와 동역자들이 있었
다. 하지만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폐가 되지는 않기를 바랐다. 따라서 스스로 일을 하여 자기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쩌면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닌 사람됨의 문제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점에서 건강
하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4)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 때문에 속상한 이들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13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량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곤란한 사람을 도우려 노력한다. 선을 행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고귀한 
행동이다. 그러나 정작 도움을 받는 이의 자세와 태도가 좋지 않을 때 도움을 주려던 사람이 역으로 곤경을 
느끼게 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진다. 그런 이들을 향해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다고 하여 모든 일이 좋지만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전도자로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지만 수없는 공격을 당하기
도 했다.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더욱 깊이 생각하자. 

나눔 2   교회 안의 누군가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공동체에 폐를 끼치면 실망하여 맥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의 삶을 멈추거나 형제자매를 포기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공동체가 징계해서라도 불순종하는 
지체의 회개와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낙심할 뻔했으나 잠시 숨을 고르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 간 일이 있다
면 나눠 봅시다.

나눔 3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교인들을 교훈하려 했습니다. 
이 역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음’의 예입니다. 바울의 본을 따라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점이 있다면 나
눠 봅시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_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옵소서. 
공동체 _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이 누군가를 걸려 넘어뜨리는 돌부리가 아닌,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